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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공 해외 자원개발 “문제투성이”
국정감사, 삼성물산 카작무스사업 승인없이 매각 … 희토류사업도 부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북한과 해외지역 자원개발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광진공 국정감사가 열린 10월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은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광진

공이 1000억원을 융자한 카자흐스탄 구리생산기업 카작무스 사업이 광진공의 사전 승인없이 매각되면서 광진

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1996년 카작무스 사업을 시작한 뒤 2004년까지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고 철수했으나 이후 구리가

격이 급등하면서 사업 가치는 급등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분매각 때 광진공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계약서에 돼있고 2005년 3월 광진공 이사회에서 

광진공 감사는 매각과 융자금 상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광진공이 삼성측의 지분매각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삼성물산의 지분매각과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광진공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의 추정 손실이 얼마인

지를 추궁했다.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광진공이 49%의 지분을 투자한 중국 서안맥슨 희토류 사업의 부실문제를 제기했다.

액정 디스플레이(LCD) 등으로의 수요 이동으로 브라운관 모니터 등 원료인 희토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광진

공이 2004-06년 매년 적자가 발생해 누적 적자가 21억원 가량에 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열 의원은 “공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 형광재료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이 60-70%수준에 불과하고 가격하

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며 “특단의 대책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철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이상열 의원은 북한 덕현 철광사업의 실패 문제도 제기했다.

당초 광진공이 중국 Heilongjiang 민족경제개발공사, 국내 사업가 정모씨와 합영기업를 만들어 덕현철광의 

자철정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정씨가 공사로부터 융자받은 8억원을 개인사업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 

사업이 중단됐고 융자금도 6억6000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이상열 의원은 비판했다.

개발은 본격화됐으나 아직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북한 정촌 흑연광산 문제도 지적됐다.

곽성문 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합의된 정촌 흑연광산 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1년 정도면 가능했을 시설 

준공에 4년이 걸렸고 연간 1800톤이 목표 생산량임에도 2007년 5월부터 6개월간 400톤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측에 계약 위반책임을 물었는지, 생산의 주된 장애요인인 전력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따

졌다.

의원들은 광진공이 2003년 정부지침인 임금인상률 5%를 어기고 11%의 임금을 올리는 등 매년 정부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점과 지난해 당기순익이 29억원임에도 직원성과급을 30억원이나 지급한 점 등을 들어 “경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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